우치구라의 옛날과 지금

　마스다의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에는 약 30채의 주택에 우치구라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는 100년 이상 전에 세워진 것도 있습니다. 마스다에서 이러한 우치구라가 많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경제 성장이 있습니다. 우치구라가 생기기 전에는 야외에 식재료나 여러 도구, 장사에 필요한 물품 등을 보관하는 불에 쉽게 타지 않는 보관 창고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곧 마스다의 상인들은 본채와 창고를 잇는 통로에 지붕을 달게 되었고, 창고는 실용적인 건물로서 주거 공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마스다의 우치구라는 위치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집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강설량이 많은 지대인 마스다에서도 쌓이는 눈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우치구라를 사야라고 불리는 긴 바깥 지붕과 외벽을 덮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상인들은 2층으로 된 우치구라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1층은 가족의 거실이나 응접실 등이 있는 주거 공간, 2층은 귀중품이나 식기, 가구, 의류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외 주거 공간이나 부엌은 일반적으로 점포와 우치구라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우물이나 물을 긷는 곳이 갖춰진 경우가 많았기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물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겨울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큰 상가에는 가족이나 하인, 가게 직원 등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치구라는 가족과 가장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우치구라가 있는 저택에 사는 사람 대부분이 우치구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치구라를 사업소나 관광 안내소로 재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옥을 이용한 레스토랑에서는 발효가 중심인 마스다의 식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우치구라는 약 50채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사토가 주택은 대대로 이어져 온 가문의 것으로, 1800년대 중반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사토가 주택은 우치구라 안에 점포가 포함된 ‘미세구라’라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